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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대한민국,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중첩적 

위기상황에서 덮친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는 국가존망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 총리가 내정되었음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과 일부 시류에 편승한 야당 인사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다. 여

당은 자중지란에 빠져 국정수습 방안을 두고 야당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

며, 언론은 다투어 새로운 의혹을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구현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수호할 책임을 진 법

률가단체로서, 우선 검찰 또는 특검이 하루속히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했거나 도모

하려 했던 자들,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자들 모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적인 가치는 대한민국이고, 헌법적 가치질서이며, 자유민

주주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혼란과 위기에 봉착한 이때야말로 모든 주체가 차분하

게 법치주의에 근간을 지키고 헌법질서에 따라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떠나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자초

한 갈등의 해소를 위해 소통할 것, 여야는 대승적 차원의 협치로 구국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 총리 내정자는 국회와 여야의 협조를 이끌어 내 난국을 수습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 언론과 국민은 자극적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는 자들을 준별하여 진정성

을 가지고 행동하는 주체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각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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